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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타트업이 전통적 거대기업을 물리치는 역전현상의 원인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이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Hayes(2013년)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의 연구방법을 
통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었지
만, 조직문화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적 행동과 시장지향성을 모두 매개함으로써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 등 기존 이론과 연계하고 기업성과에 필요한 역량목표의 
범위를 조직문화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은 경영성과와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를 창출
하고 기업가적 행동과 시장지향성을 가지고 조직의 관성으로부터 문화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혁신지향 조직문화, 진취적 기업가행동, 시장지향성, 다중매개모형, 경영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ed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cause of the reversal 
phenomenon of startups defeating traditional giants. Through the research method of bootstrapping 
proposed by Hayes (2013), the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re was no direct impact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y 
mediating both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market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linked to 
existing theories such as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and it extends the scope of 
competency targets required for business performance to an organizational culture. Companies need 
to create an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for management performance and value 
creation, and they have to open up their culture with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market orienta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inertia of organization.
Key Words :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Market 

orientation, Management performance, Parallel-serial multi-medi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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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이 경

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기업 
내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의 형성과정에서 선행변수로
서의 조직문화 역량의 총체적 역할에 대한 규명이 부족
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지향 조직문화와 진취적 
기업가행동과 시장지향성에 의해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하버드경영대학
원의 경영학 교수인 보리스 그로이스버그의 리더를 위한 
기업문화 가이드를 통해 조직문화를 바꿔서 충분히 성과
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고객니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려면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가치 창출을 위한 솔루션
의 관점에서 문화적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내에서 조직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중요한 정
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현상태
를 유지하려 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같은 문제를 계속 반
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
들기 위해 개선이 필요 하다면 전략 목표와 비즈니스 계
획을 뒷받침하는 혁신지향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위기관리능력 같은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고, 조직기능 및 문화적 역량과 관련이 있다[1]. 
무형자원은 유형자원이 제한적임에 비해, 무한하고 경쟁
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핵심역량
이라 할 수 있다[2]. 게임의 룰과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창조적 사고를 하는 감성적 성향을 지닌 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시대에 경영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량으로 기업의 무형
자산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지
속가능한 경쟁우위와 생존능력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조
직성과를 얻을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으로, 강력한 조직문화가 
전략 및 리더십과 합치하면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조직문화를 통해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고, 험
난한 시기에도 번창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3]. 또한 기
업의 핵심적인 두 가지 성공요인으로 진취적 기업가행동
과 시장지향성을 주장할 수 있다[4]. 기업의 혁신활동 능
력은 조직에서 일부 새로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아이디
어를 도입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 기술혁신의 채택
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 채택에 대한 여부를 포
함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5]. 혁신할 능력이 없는 조직은 지식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으며 혁신의 채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나 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6] 이에 기업 내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가 조직원들의 진취적 기업가행동과 고객을 위
한 시장지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Groysberg & Boris(2018)는 조직문화
와 리더십이 합치하면 전략적인 조직성과를 얻을 수 있
으며, 조직의 문화를 통해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고 험난
한 시기에도 번창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
으며[7],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문화를 변화시
키고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직업 만족
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일에 대한 만족과 몰입은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8]. P&G, 3M, GE, 
IBM, Ford와 같이 미국에서 오래 지속되는 회사의 특성
을 분석해 보면, 핵심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
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
업가정신, 협업적 노사 관계, 미래 지향적 리더십, 높은 
R   & D 투자 등의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9].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사례에서 혁신지향 조직문화의 
역량이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적 진취성의 관계에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복합적으로 살펴
보아 심층적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
합한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여건조성
과 인적개발로 성과창출이 되어야 한다[10]. 

따라서 고객과 경쟁업체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량인 시
장지향성은 제품혁신과 시장지식,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을 되는데[11], 조직전략 관점에
서 일관성을 갖게 해 조직 내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모순을 통일되게 제공함으로써 ROI, 이익, 판
매량, 시장 점유율 및 판매 성장과 같은 유리한 비즈니스 
성과 지표와 같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키며, 문화 및 
특정 관점에 대해 부서 간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은 사내 
노력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 지속적 혁신성장의 행동인 
시장지향성의 가치를 확신 시킬 수 있다[12]. 시장지향성
은 차별화 및 비용 전략을 이끌어 내어 재무 및 비재무적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국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기업가적 성장, 제품지향, 시장지향적인 기업의 전략적 
체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14], 본 연구는 혁신지
향의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취적 기
업가행동과 시장지향성 요소가 혁신지향의 조직문화와 
기업성과 관계에서 매개적 영향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 및 활용방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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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혁신지향 조직문화

Cameron, K.S. & Quinn(2011)은 경쟁가치모형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기업 문화적 방향의 속성에 따라 
내부지향적인 관계지향 조직문화, 위계지향적인 조직문
화와 외부지향적인 혁신지향 조직문화, 과업지향 조직문
화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경
쟁가치체계의 이론 중 변화추구와 성장과 자극에 유연하
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혁신지향 조직문화를 기
반으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조직역량이 진취적 기
업가행동과 시장지향성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산은 회사
의 명성, 제품의 명성, 직원의 노하우와 조직문화이며 미
래 잠재수익을 결정하는 무형자원의 중요영역이다[15]. 
기업혁신은 서비스와 제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가치를 제공하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조직문화이며, 인적자원의 강도가 클수록 경쟁 우위의 원
천으로써 직원과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커진다[16]. 조직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내부적, 외부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
처할 수 있는 결집된 힘이 조직의 공유된 가치와 행동양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7].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미래
시장에서 잠재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끊임없는 시장변화에 대해 직원들 사이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변화를 권장하는 문화로서, 혁신적인 제
품 라인 확장, 급진적이고 새로운 물류나 유통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혁신지향 조
직문화로 규정할 수 있다. 혁신성이 강한 문화는 유연성
과 변화를 강조하고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며 성장, 자원 
확보, 창의성, 외부환경에의 적응 등을 추구한다. 핵심적
인 동기부여 요소는 성장, 자극, 창의성, 다양성이다[18].

2.2 진취적 기업가행동
기업가는 혁신적 방법으로 자원을 결합해 가치를 만드

는데 솔선수범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며[19], 항상 
변화와 혁신을 찾으며 반응하고 사업을 위한 기회로 사
용하고[20], 시간과 노력, 돈이나 기술 등 잠재적 기회를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로 변환하여 가치를 증진시키고, 경

쟁적인 시장의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추구한다[21]. 학
자들이 앞서 주장한 기업가의 정의를 토대로, 경쟁기업 
환경에서 잠재기회를 발견하고 기업이익과 지속성장을 
성취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기업가를 정의 할 수 있는데, 경영자
만 아니라 조직 내 개인차원에서 일어나는 기업가적 태
도와 실천은 부가가치를 발생하고 회사 성과 향상에 기
여한다[22]. 이러한 기업가적 행동은 각 구성원들의 태도
를 포함하는 실천을 의미하며, 환경이 역동적이고 적대적
일수록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향은 경쟁에 있어서 성공의 토대가 
되므로, 더 많은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가적 태
도와 실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23]. 기업
은 기존자원(고객, 자산 ,직원) 활용과 새로운 자원개발을 
통해 모방하기 어려운 역량을 개발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서 성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찾아야 한다. 기업핵심 역
량인 자원기반의 기업경쟁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기
업가적 행동은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전
략적 실행방법이 기업가 지향성이다. 기업가지향성은 혁
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진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미래의 시장요구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며[24],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예상되는 미래 고객에 대해 
경쟁업체보다 앞서는 기회추구 행동이며 위험감수성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중요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25]. 

2.3 시장지향성
The Kohli and Jaworksi(1990)의 K&J 모델은 시

장지향성이 마케팅 개념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시장지향성은 회사의 직접 및 간접고객, 기타 
관련시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수한 
가치 솔루션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 
간 기능 조정을 통해 조직에 보급된 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양식 및 고유한 특성이다[26]. 시장지향성
은 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전략적 마케팅과 운영적 
마케팅,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시장지향이라는 용어는 시
장에서의 마케팅의 구현을 의미하며, 시장지향성은 현재
와 미래의 고객의 욕구에 대하여 회사조직 내에서의 부
서 간 정보의 보급 및 조직 전반에 보급된 정보의 응답이
다[27]. K&J 모델은 시장지향성의 결과는 수익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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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는 것으로, 개념모델에서 경영진, 부문 간 요인 
및 조직 시스템에 관한 3 가지 전제가 시장지향성과 관
련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시장지향성은 종업원 투입, 기
업 조직 및 사업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연
구결과 경영자는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에서 기
업의 시장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원
들 역시 시장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경영자가 시장지향성에 중요도를 두는 정도에 따라 
반응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K&J 모델에서 주장하고 
있다. Lafferty & Hult(2001)의 시장지향성 개념을 정리
한 K&J 모델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시장
정보대응은 시장의 요구에 대한 것으로, 전사적으로 조직
의 모든 부서의 참여가 필요하고, 생성된 시장정보에 대
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든 부서에 전달하는 보급절차를 말하며, 전파된 시장정
보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반응성은 목표 세그먼트의 
선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촉
진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38]. 시장정보 응답성은 생성되고 전파되는 
시장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목표 고객 
세그먼트 선택과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대한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고 촉진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28]. 
시장정보생성은 고객 정보생성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경쟁관계, 정부규제,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적 요인 등이 
해당된다. 과거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1970년대 불특
정 다수를 겨냥한 대중마케팅에서 1980년대에는 고품질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요구와 함께 고객세
분화를 통한 소집단을 겨냥한 세그먼트 마케팅을 시작하
여,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탈바꿈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제품중심 마케팅에서 고객중심 마케팅으
로 바뀌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고객관계관리
를 주된 마케팅전략으로 하여 고객충성도를 높이면서 마
케팅 투자수익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에 필요
한 대응을 하는 것이 시장지향성이다. 현대의 인터넷 기
술의 발달은 지구촌 네트워크를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하
여 시장의 복잡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변화된 고
객의 욕구와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시장경쟁 환경
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장지향성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들을 고려해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철학으로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구현하는데 목적
이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조직 내 구성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같은 기업가적 
활동에 조직문화가 중요하다[22].”와 “혁신적 조직문화는 
기업가행동의 원동력이며 조직문화와 기업가행동 유형관
계의 강점은 문화적 특성에 의존 할 수 있다[30].” 는 주
장에 기초하여 가설 H1을 설정하였고, 혁신지향 조직문
화와 시장지향성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치며 “조직문화가 혁신지향적일수록 시장지향적일 것이
라는 결과를 제시해 준다[34].”의 주장에 기초하여 H2, 
H4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진취적 기업가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시장정보생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시장정보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시장지향성과 상당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기업의 기업가적 행동 자체만으로는 일반
적으로 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나, 
기업들이 시장지향적 사고와 연계된다면 실제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직의 기업가적
행동은 시장지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6].”의 주장에 기초해 H3, H5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시장정보생성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5 :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시장정보대응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의 활동은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고객지향성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어 보다 고
객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사업성과의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34].”의 주장에 
기초하여 H6, H7, H8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6 :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7 : 시장정보생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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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8 : 시장정보대응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문화는 기업의 미래 잠재수익을 결정하는 무형자
원의 중요영역에서 조직 전체에 적용된다[11]. 이와 같은 
조직문화와 기업성과 관계에 기초해 가설 H9를 설정하
였다.

가설 H9 :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간접효과 분석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개방형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35]. “조직문화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날수록 성장성 재무성과가 증가한
다.[37].”에 기초하여 H10, H11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0 :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진취적 기업가행동과 
시장정보생성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1 : 혁신지향 조직문화는 진취적 기업가행동과 
시장정보대응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혁신지향 조직문화를 독립변수
로 설정했으며, 매개변수로 진취적 기업가행동 및 시장지

향성을 설정하였고, 결과변수로 경영성과를 설정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선정하

여, 2017년 11월 6일 ~ 2017년 12월 15일까지 500부
를 배포하고 그 중 463부를 수거하여 결측값과 설문작성
에 문제가 있는 18부를 제외하고 44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앞서, 연구목적에 맞도록 조
직문화와 기업가행동 및 시장지향성의 맥락이 응답자에
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선행문헌에 사용된 검증
된 척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Ver.22.0와 Process macro v2.16을 
이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배경변수별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수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혁신지향 조직문화와 
진취적 기업가행동이 시장지향성을 경유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병렬-
직렬 다중매개모형인 Model 81를 이용하여 추정한 간접
효과, 직접효과, 총효과를 추론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은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4.1 혁신지향 조직문화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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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 Quinn(2011)은 혁신지향문화의 전략
적 초점은 역동성, 유연성, 창의성 및 성장에 있다고 정의
하였는데, 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문화와 선도적 위
치에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업내부의 창의적 행동이
라 말할 수 있다[17]. Shane(1985)은 모든 직원이 혁신
적인 기회의 원천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지향문화를 갖는 기업조직이 기업가지향성을 갖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고 정의하였고[28], Quinn & Rohrbaugh 
(1983)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발견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태도가 혁신 지향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의하고 혁신지향문화가 갖는 기업성장에 대
해 말하였다[29]. 이를 측정을 위해 Engelen, Andreas, 
et al.(2014)는 혁신지향문화를 위험감수, 독창성 및 적
응력이 요구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정
의하였다[30].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4개 문항
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4.2 진취적 기업가행동
Jambulingam et al.(2005)의 진취적 기업가행동은 

미래의 니즈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정
도를 말한다[31]. 또한, 경쟁에 대비하여 새로운 서비스
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장진입 기획과 제품개선
을 통해 경쟁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
는 직원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무형자원 역
량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4.3 시장지향성
a. 시장정보생성
Kohli and Jaworksi(1990)의 K&J 모델의 시장정보

성성은 고객 요구와 환경 요인을 기반으로 시장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경쟁관계,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부분과 
함께 환경적 요인 등이 해당된다[27]. 이를 측정하기 위
해 3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b. 시장정보대응
Kohli and Jaworksi(1990)의 K&J 모델에서 시장정

In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ulture (Engelen, Andreas, et al., 2014)
1. Our firm is a very dynamic and entrepreneurial place. People are willing to stick their necks out and take risks.
2. The top managers of our firm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entrepreneurs, innovators, or risk takers.
3. The glue that holds our firm together is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development.
4. Our firm emphasizes growth and acquiring new resources. Readiness to meet new challenges is important.

Mediated 
Variable

*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Jambulingam et al., 2005)
1. Our pharmacy usually takes action in anticipation of future market conditions.
2. We try to shape our business environment to enhance our presence in the market.
3. Because market conditions are changing, we continually seek out new opportunities.
4. We consistently try to position ourselves to meet emerging demands.

Mediated 
Variable

* Market Orientation (Cadogan et al., 2002; Jaworski and Kohli, 1993)
Market intelligence generation 
1. We generate a lot of information concerning trends in our target market markets.
2. We are fast to detect fundamental shifts in our target market environment
3. We periodically review the likely effect of changes in our target market environment
Market intelligence responsiveness 
1. We are quick to respond to important changes in our business environment 
2. We are quick to respond to significant changes in our competitors' price structures in target markets. .80 (9.60) 
3. We rapidly respond to competitive actions that threaten us in our target markets.

Dependent 
Variable

* Management Performance (Vorhies and Morgan, 2005)
1. Our firm’s performance in sales growth has increased in the last two years.
2. Our firm’s market share in sales revenue has increased in the last two years.
3. Our firm’s performance in profit level has increased in the last two years.
4. Our firm’s performance in service/product quality has improved.
5. Our firm’s performance in customer satisfaction has increased.

Table 1. Questionnaire used to measure the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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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응은 획득된 정보는 모든 조직 내 기관들 간에 공표 
되어야 하고, 생성된 시장정보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수평적 전달을 통해 모든 부서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
고, 전파된 시장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목표고객 세그먼트의 선택과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27]. 이를 측정하기 위해 3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4.4 경영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로는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성

과로 측정되나, 기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주관적성과 측정도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orhies and Morgan(2005)[33]의 성과 지수를 사용하
였고 측정내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인지적 기업의 성과
를 나타내는 신규고객 증가율, 비즈니스의 현재 수익성 
및 시장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
정하였고, Table 1에서와 같이 변수별 설문항목을 작성
하였다.

3.5 표본의 통계학적 특성
Table 2에서와 같이 표본의 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

은 남성이 72.8%, 여성은 27.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 회사의 업력은 주로 7년에서 15년이 
57.8%를 차지하였다. 특성을 정리해 보면, 남성비율이 
높고, 40 ∼ 50대 연령층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분포에서는 제조, 유통, 서비스가 전체 70.6%로 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력으로는 10년에서 30년 사이
의 기업이 54.6%를 점유하였다. 

3.6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하는 구성 개념을 측정도구가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변수와의 상관계수 검증방법으로 
Kaiser-Meyer-Olkim (KMO) 검정과 Barlett의 구형
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
였다. Table 3.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유치 1이
상으로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0.5 이상 충족하는 변수
를 추출하였고 변수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KMO 
값은 0.830이며, Barlett 구형성 검정에서도 p=0.000 < 
0.05로 변수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겐 값(고유치)이 1보다 큰 요인이 9개 추출되었다.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Alpha 계
수를 이용하였으며, 0.7 이상으로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Category of business N(%)

Gender Male 324, (72.8%)
Female 121, (27.2%)

Age

20-less than 30yrs 23, (5.2%)
30-less than 40yrs 98, (22.0%)
40-less than 50yrs 177, (39.8%)
50-less than 60yrs 110, (24.7%)
over 60yrs 37, (8.3%)

Business 
Period

less than 5yrs 72, (16.2%)
5-less than 10yrs 137, (30.8%)
10-less than 15yrs 120, (27%)

Table 2.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15-less than 20yrs 69, (15.5%)
over 20yrs 47, (10.6%)

Category of 
business

manufacturing 89, (20.0%)
IT 56, (12.6%)
service 130, (29.2%)
distribution 95, (21.3%)
Electrical & electronic 22, (4.9%)
others 53, (11.9%)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10 121, (27.2%)
10-less than 30 122, (27.4%)
30-less than 50 83, (18.7%)
50-less than 100 65, (14.6%)
100-less than 200 29, (6.5%)
200 and more 25, (5.6%)

　 Factor
PER ING INR PRA ADC

Perf1 .825 .158 .167 .037 -.042
Perf2 .824 .156 .184 .073 .046
Perf3 .791 -.035 .083 .040 .107
Perf4 .762 .081 .216 .087 .146
Inge3 .076 .759 .045 .117 .081
Inge4 .093 .724 .021 .129 .136
Inge1 .108 .719 .018 .145 .038
Inge2 .023 .688 .036 .117 .277
Inre2 .180 .019 .883 .020 .050
Inre3 .189 -.002 .836 .050 .041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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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성개념의 판별 타당성 검증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

는 판별타당성 검증은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결
과는 Table 4에서 도출된 연구 단위들의 판별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고 
있으며, Table 5에서 상관계수에다 공분산의 표준오차
의 2 배를 더하고 뺀 값이 모두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Variabl
es ADC PRA ING INR PER CR

ADC 0.522 - - - - 0.763 
PRA 0.023 0.619 - - - 0.830 
ING 0.002 0.003 0.550 - - 0.842 
INR 0.027 0.147 0.004 0.566 - 0.796 
PER 0.016 0.004 0.092 0.035 0.599 0.855 

Table 4.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1) 

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결과에 해당하는 추정방법 중에서 검증력이 

뛰어나고 엄밀한 bias-corrected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병렬-직렬 다중매개모형 모형 81번으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
증의 대표적 학자 Andrew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래
핑은 효과 크기의 추정이나 가설 검증을 위한 비모 수적 
접근법으로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트스트랩 기능을 실행하지 
않고 단순히 효과 분해 기능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
의도를 검증하면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가정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39]. 독립변수(혁신지향 조직
문화), 종속변수(경영성과), 매개변수로 진취적 기업가지
향성과시장지향성(시장정보생성, 시장정보대응)을 설정
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
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에서 종속변
수의 독립성 가정을 전제함으로 자기상관에 대해 Durbin- 
Watson 지수를 검정하였고 d = 1.561로 나타나 1.8 < d 
< 2.2 으로 종속변수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하였다.

4.1 직접효과 검증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각 

변수 간의 직접효과의의 결과이다. 혁신지향 조직문화
(ADC)와 진취적 기업가지향성(PRA)의 결과를 살펴보면 
ADC는 PR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56, t＝11.59, p = .000). 이에 가설 H1은 지지되
었다.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시장정보생성(ING)의 
직접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ADC는 ING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B＝.248, t＝5.290, p = .000) 나타
나 H2 가설은 지지되었다. 

기업가적 진취성(PRA)와 시장정보생성(ING)의 직접
효과의 결과는 PRA가 ING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Inre1 .197 .088 .809 .086 .006
Proa2 .056 .198 .089 .796 .114
Proa1 .051 .172 .029 .756 .170
Proa3 .086 .109 .041 .748 .175
Adho3 .068 .015 .079 .111 .744
Adho4 .082 .251 .044 .161 .734
Adho5 .070 .263 -.044 .218 .676
Eigen 
Value 2.729 2.369 2.272 1.942 1.765
Variance 
% 16.05 13.93 13.36 11.42 10.38
Accum, % 16.05 29.99 43.35 54.78 65.16
Reliability .846 .746 .834 .723 .649
KMO Measure=0.83, Barlett χ²= 2555.72 degree of freedom=136, 
p=0.000, Note : ADC=Influence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PRA=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ING= Intelligen 
-ce Generation, INR= Intell igence Responsiveness, PER= 
Management Performance

　
Variable

　
Corr. S.E. Corr.+2 

SE
Corr.-2 

SE
ADC ↔ PRA 0.153 0.019 -0.035 0.041 
ADC ↔ ING 0.043 0.019 -0.037 0.039 
ADC ↔ INR 0.163 0.015 -0.028 0.032 
ADC ↔ PER 0.128 0.022 -0.041 0.047 
PRA ↔ ING 0.051 0.020 -0.039 0.041 
PRA ↔ INR 0.383 0.018 -0.029 0.043 
PRA ↔ PER 0.066 0.023 -0.044 0.048 
ING ↔ INR 0.021 0.016 -0.032 0.032 

Table 5.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2)

ING ↔ PER 0.304 0.027 -0.046 0.062 
INR ↔ PER 0.035 0.018 -0.035 0.037 

Note : ADC=Influence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PRA=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ING= Intelligence 
Generation, INR= Intelligence Responsiveness, PER=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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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B＝.265, t＝5.333, p = .000)로 나타나 H3 가설
은 지지되었다.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시장정보 대
응(INR)의 직접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ADC는 INR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158, t＝3.637, p = 
.000)로 나타나 H4 가설은 지지되었다. 기업가적 진취성
(PRA)와 시장정보대응(INR)의 직접효과의 결과를 살펴
보면 PRA는 INR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
＝.335, t＝7.366, p = .000)로 H5 가설은 지지되었다. 
기업가적 진취성(PRA)은 경영성과(PER)의 직접효과의 
결과는 ADC는 INR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
＝.136, t＝2.351, p < .05)로 나타나 H6 가설은 지지되
었다. 시장정보생성(ING)과 경영성과(PER)의 직접효과
의 결과는 ING는 PER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179, t＝3.275, p < .01)로 나타나 H7 가설은 지지

되었다. 정보대응(INR)과 경영성과(PER)의 직접효과의 
결과는 INR는 PER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
＝.154, t＝2.621, p < .01)로 나타나 H8 가설은 지지되
었다. 다만,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경영성과(PER)
의 직접효과의 결과는 기각되었다. Fig. 2.는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의 검증 결과이다.

4.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간접효과분석
본 논문에서는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

적인 방법으로 검증력이 뛰어나고 엄밀한 bias-corrected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ootstrapping 
표본 수는 10,000개를 설정하고, bias-corrected 방법
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 내
에 0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간접효과의 유의

Fig. 2. Results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Model 

hypothesis Path B SE t R² F
H1 ADC → PRA .456 .039 11.59*** .233 134.32***
H2 ADC → ING .248 .047 5.290*** .198 54.504***H3 PRA → ING .265 .050 5.333***
H4 ADC → INR .158 .044 3.637*** .212 59.631***H5 PRA → INR .335 .046 7.266***
H6 PRA → PER .136 .058 2.351*    

.159 20.864***H7 ING → PER .179 .055 3.275**  
H8 INR → PER .154 .059 2.621**  
H9 ADC → PER .103 .053 1.940

* P<.05, ** P<.01, *** P<.001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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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하였다.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경영성과
(PER)사이의 관계에서 기업가적 진취성(PRA)과 시장정
보생성(ING), 시장정보대응(INR)의 매개역할을 검증하
기 위한 간접효과 분석의 결과 Table 7.에서와 같이 총 
효과의 경우 효과크기가 .176이고, Confidence intervals 
95% 기준으로 LLCI와 UlCI가 .120 ∼ .238로 0을 포함
하고 있지 않고, 양(+)적인 유의함이 나타났다. 직접효과
의 크기는 .103이고, Bootstrap 신뢰구간 95% 기준으
로 -.001 ∼ .207로 0을 포함하고 있어 비유의적으로 나
타났다.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경영성과(PER)에 관
계에서 기업가적 진취성(PRA)과 시장정보생성(ING)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B ＝ .022, 95% 
CI [.007, .041])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로의 병렬
-직렬 다중매개효과가 유의적으로 가설 H10은 지지되었다.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경영성과(PER)의 관계에서 
기업가적 진취성(PRA)과 시장정보대응(INR)의 병렬-직
렬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
을 시행한 결과 (B ＝ .024, 95% CI [.004, .048])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로의 병렬-직렬 다중매개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혁신지향 조직문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가적 진취성과 시장지향성이 매
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검정결과의 정리
Table 8. 에서 혁신지향 조직문화(ADC)와 경영성과

(PER)사이의 관계에서 기업가적 진취성(PRA)과 시장정
보생성(ING), 시장정보대응(INR)의 병렬-직렬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모형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선행연구결과와 가설검증결과 비교하여 보면, 정동섭
(2007)의 연구에서는 혁신지향과 관계지향 문화는 시장
지향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본 연구에서도 시장지향성의 시장정보생성의 구성요
소가 동일하게 혁신지향 문화가 시장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elen, Andreas, et 
al.(2014)의 조직문화와 기업가지향성의 연구에서는 혁
신지향문화가 기업가지향성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혁신지향문화는 동일하게 정(+)의 영향을 
주었다.

Hypothesis Path Supported / Not 
supported

H1 ADC → PRA Supported
H2 ADC → ING Supported
H3 PRA → ING Supported
H4 ADC → INR Supported 
H5 PRA → INR Supported
H6 PRA → PER Supported
H7 ING → PER Supported
H8 INR → PER Supported
H9 ADC → PER Not supported
H10 ADC → PRA → ING → PER Supported 
H11 ADC → PRA → INR → PER Supported

Note : ADC=Influence of Innovation-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PRA= Proactive Entrepreneurial Behaviour, ING= Intelligence 
Generation, INR= Intelligence Responsiveness, PER= Management 
Performance

Table 8. Hypothesis Verification Summary 

이응석 & 김병근(2017)의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에 대한 연구에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하게 기업가행동의 진취성이 경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진취성은 
시장지향성인 시장정보생성과 시장정보대응에 영향을 미
치고 다시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
과적으로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문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기업가적 진취성과 시장지향성이 혁신지향
이 병렬-직렬 다중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Indirect Effect on Flow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H10 ADC ->  PRA ->  ING ->  PER .022 .009 .007 .041
H11 ADC ->  PRA ->  INR ->  PER .024 .011 .004 .048

Direct effect of X on Y .103 .054 -.001 .207
Total effect of X on Y .279 .047 .187 .371

Table 7. The Bootstrapping Results of Indirec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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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혁신지향 
조직문화에서 출발하여 경영성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
취적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
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결과 조직문화와 경영
성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었다. 이는 “황재
원 & 박경미 (2014)의 조직문화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고, 본 연구결과 조직문화와 경영성과의 관계
에서 기업가적 행동과 시장지향성을 모두 매개함으로써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향수, & 이성훈 (2017)은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에게 
정체성과 동질성 및 행위지침을 제공하고 조직몰입의 촉
진과 사회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다[41].”고 주장하였는데,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역량 강화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조직 문화적 요소가 기업에서 강화
되어야 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업조직의 무형자원의 경
영성과에 필요한 역량대상의 범위를 조직문화로 확장시
키고, 기업가행동과 시장지향성과 같은 기존 이론과 연결
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경영성과의 선
행변수로 사내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 등 단일측면만을 
고려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
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 내 기업가적 행동 역할과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시장지향적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성과 영향 관계를 잘 규명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형자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모방이 어려운 무형적 자원
이 경쟁우위 향상과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과 수익 기반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 100년 이상의 대기업
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업셋(Upset) 현상이 발
생되는 산업 트렌드에서 혁신지향 조직문화에 대한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
늘날의 기업들에게 무형자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새
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다. 주영하, & 선민정 (2018)은 
기업에서 혁신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

고 원활한 의사소동이 이뤄 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언 
하였는데[42], 본 연구에서도 수직적·폐쇄적인 조직문화
가 많은 국내기업도 이제는 조직 내부에 문화적 관성을 
극복하고 혁신을 내재화하여 조직문화 혁신전략에 주목
하고 전략적 접근방법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빅데이
터, AI, 클라우드, IoT와 같은 방대하고 복잡한 기술 융
합이 보편화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열린 사고 및 공유와 협업의 조직문화는 기업
의 지속적 성장을 일구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혁신적 아
이디어를 이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가정
신을 가진 내부기업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혁신적인 
기업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혁신지향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고경영진의 가치 전파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기업가적 진취성과 시장지향성의 병렬-직렬 다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글로벌기
업 구글과 3M과 같은 조직문화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혁
신지향 조직문화가 과거 전통적 거대기업을 물리치는 이
유의 타당성을 본 연구가 잘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E-Commerce 기업과 플랫

폼기업 같은 벤처기업 업종을 포함하여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연구되지 못하였다. 조직문화와 기업가적 진취
성 및 시장지향성을 조직원들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조
나 유통분야 업종보다 벤처기업에서 매개효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
기업의 성장단계의 업력별 측면에서 매개의 영향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간접효과
에 대해 세부적인 구분을 통해 유의미한 관계를 추가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매개효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진다면 구체적인 특정간접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ryotakis, K. M., & Moustakis, 
V. S. (2016)는 “기업가적 활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
직은 학습 약속,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공동의 
시력에 부합하는 원칙들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조직의 자원 가용성과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통해 기업가 지향성을 이끄는 방법을 설명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기업가행동과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로서 중소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Tang, G., Park, K., Agarwal, A., & Liu, F. (20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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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문화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큰 관계가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
하였고, Mustaqim, H., & Sumardin, S. (2020)는 “직
원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리더십 스
타일,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대부분인 대기업과 제조
업 중심의 과거 실증사례보다는 중소기업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변수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재택근무등의 영향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상황에서 경
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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